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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S/S시즌의 메가 트렌드인 이슬광 피부. 이슬광 피

부는 속이 비칠 듯 맑게 차오르는 퓨어한 피부 광채를 

말한다. 이슬광 피부 메이크업이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

사람들을 위해‘ALLETS’(allets.com)가 누구나 쉽게 

따라 할 수 있는 글로시 스킨과 듀이 립 메이크업을 제

안했다. 

어떤 각도에

서도 반짝이

는 광채 스킨

은 청초하면서

도 우아한 분

위기를 자아낸

다. 여기에 새

빨간 트루 레

드 컬러의 궁

합은 그야말로 

환상적이다. 피부 전체에 광채를 주기엔 살짝 부담스럽

다면 입술에만 포인트로 광택을 주는 것을 추천한다. 한

번의 터치로 메이크업 무드가 단번에 변하는 마법을 경

험하게 될 것이다.

◈ 속촉겉촉 글로시 스킨

투명한 이슬광 스킨을 표현할 땐 각질 케어가 급선무. 

부드러운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 피부 결을 정돈한 뒤, 

보습까지 꼼꼼히 챙기자. 

파운데이션을 고를 땐 피부에 최대한 얇게 밀착되는 

것을 선택도록.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메이크

업이 밀리거나 텁텁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자. 이

슬광의 글로시함을 표현하는 아이템은 펄 입자가 함유

된 텍스처보단 물처럼 투명하고 맑게 퍼지는 텍스처가 

제격. 펄 입자는 자칫 겉에서 반짝이는 인위적인 느낌을 

줄 수 있기 때문. 

마무리로 매트한 질감의 새빨간 트루 레드 컬러로 입

술 전체를 채워주면 청초미 한도 초과!

◈ 탱글탱글 잘 익은 입술

보송한 입술만 고집하던 매트파도 올봄엔 촉촉파로 

대거 이동 중. 과일을 크게 한 입 베어 문 듯 윤기가 촤르

르 퍼지는 탐스러운 입술의 매력에 넘어가버린 것. 

립스틱을 바른 뒤 립글로스를 얹혀 바를 경우 제형이 

따로 놀며 여기저기 묻어나기 마련이다. 틴트를 넘어서

는 발색과 지속력을 자랑하는 립글로스도 많으니 한 번 

바를 때 두 가지 모두 챙기자. 립글로스는 생각보다 듬뿍 

발라 살짝 흘러내릴 듯 표현하는 것이 핵심. 

블러셔는 소량만 펴발라 생기 도는 혈색을 만들어준

다. 눈두덩엔 입술의 글로시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

아이 글리터를 톡톡 얹혀주자. 

여성

맑게 차오르는 이슬광 피부 메이크업

 ⓒ allets.com

 ⓒ allets.com

 ⓒ allets.com

 목욕물의 온도, 습도, 수질 등은 정상적인 

피부의 산도와 염도를 변화시킨다. 정상적인 

피부는 산성 반응을 보여 세균의 침입을 막

아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. 

그러나 목욕 후의 피부는 산도와 염도가 바

뀌므로 만약 급히 화장을 하면 화장품이 피

부에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. 

목욕 직후에는
화장을 삼가야 한다?


